[image: image1.jpg]


[image: image2.png]


[image: image3.png]


[image: image4.jpg]Ty



[image: image5.png]At HAL !
{}zw = X4AL !






2024년 단체교섭 후속 전담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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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그룹노동조합협의회(이하 그룹노조)는 9월 9일(월) 16시 노동조합 회의실에서 그룹노조 (의장 김인관) 대표자회의를 열고, 현안 및 향후 활동방향 등을 논의했다.� �김인관 위원장은 “최근 일부 그룹의 통합 문제가 노동조합 및 조합원과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 으로 진행된 데 대해 그룹노조 의장으로서 안타 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힌 뒤 “사측이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 노동조합과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길 바라며 그룹노조협의회는 끝까지 함께 연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탄탄한 내부결속으로 KT그룹노조가 현재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노동계에서 더 큰 위상을 다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독려했다.








�KT노동조합은 9월 9일(월)부터 2024년도 단체교섭 후속 전담반을 운영한다. 이는 15대 집행부 1년차인 지난 2024년 단체교섭의 진행 및 결과에 대한 복기를 통해 당 교섭의 주요사항을 점검하고 자료보강 등을 통해 차기 단체교섭을 더욱 면밀히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노동조합은 이를 위해 단체교섭의 각 회차 내용을 분석하고 노동조합과 회사의 주요발언을 상세히 살펴 행간의 의미를 명료하게 파악해 나갈 예정 이다. 또한 미흡한 사항을 정리하고 각종 자료를 보강하여 이에 대한 총평을 통해 다가올 2년차 단체교섭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노동조합 유희수 정책실장은 “단체교섭과 관련해 매번 준비는 철저히 하지만, 막상 협상이 끝나고 나면 세부 분석 및 대응이 미진했다”고 아쉬움을 표한 뒤 “결과만큼 과정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통해 향후 교섭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과 집행부의 방향성을 정립하기 위해 후속 전담반을 운영하게 됐다”는 점을 설명했다. ��한편, 2024 단체교섭 후속 전담반 운영은 오늘 12일(목)까지 3박 4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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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그룹노조협의회 대표자 회의 개최�그룹사노조 현안 공유 및 향후 활동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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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9일(월)








